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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부당인하 조사
18개 대기업 40여개 1차 협력기업 대상 … 2차 3차기업으로 확산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대기업의 40여개 1차 협력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직권조사

에 나섰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대기업들의 40여개 1차 협력기업들에 대해 5월10일부터 54일간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행위,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

다.

공정위는 통상 원청기업인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은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다.

김상준 국장은 “1차 협력기업을 조사하면 거래하는 대기업은 물론 일감을 수주한 2차, 3차 협력기업도 조사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기업이나 업종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20개 대기업 임

원을 불러 인상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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